국보

게누키가타 스타일 장식이 있는 다치 검
장식이 화려한 이 타치 검은 훌륭한 12세기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는 일품입니다. 칼날은 녹슬어 더 이상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검의 의의는 본질적으로 아주 정교한 금속 부속품과 훌륭한 자개 세공의 예시라는 점에 있습니다. 칼자루와 코등이(자루와 칼날 사이에 위치하는 원형 또는 네모난 금속판), 기타 장식 요소의 장식 테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 검의 무게는 보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검은 황궁 경비대가 소지했던 의식용 무기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는 자루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게누키가타 스타일(족집게형)’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12세기 검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이처럼 독특한 디자인의 목적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칼집은 모든 면에 끝에서 끝까지 고양이가 몰래 접근해 참새를 낚아채고 당당하게 자리를 뜨는 연속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금가루를 두툼하게 뿌린 검은 옻칠 배경에 자개 세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개 세공에는 청색 유리로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이 유리는 검이 제작되었던 당시 값비싼 수입 재료였습니다. 정교하게 손으로 새긴 대나무의 디테일과 고양이의 표정은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제작된 이 장면은 예술적 가치에 더해 중요한 역사적 내용을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목줄을 착용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헤이안 시대(794~1185)에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양이가 예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검에 새겨진 모티프에는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2차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